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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섬에서 그동안 금지되어왔던 낚시가 일부 허용되고 가평군시설관리공단과 가

평군 낚시연합회가 의기투합하여 자라섬의 환경보호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27일 공단 회의실에는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병선)과 가평군 낚시동호회

4개 단체(가평낚시회장 손홍세, 자라섬 낚시회장 장동호, 백송낚시회 조정호)가

머리를 맞대고 자라섬이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유지・관리하는데 의견을 같

이 했다.

공단측은 자라섬 서도 일부구간을 낚시 허용구간으로 지정하고 관련법과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서 분리수거함, 벤치,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낚

시회는 환경 오염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자라섬의 수생 자연을 보호하는 최첨병의

역할로 오염 행위자에 대한 계도와 예방에 나서게 된다.

그동안 자라섬에서의 낚시는 일부 몰지각한 낚시 행위자로 인한 환경과 수질오염

을 이유로 2015년 10월부터 통제되어 일반 낚시 동호인들의 피해가 있었으나 공

단 백병선 이사장 취임 이후인 지난 10월부터 지속적인 요청과 협의로 오늘 결실

을 맺은 것이다.

가평군시설관리공단 백병선 이사장은 “자라섬은 개인이나 일부단체를 위한 공간

이 아니라 각종 대규모 행사의 공간이며, 가평군민 누구나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자연 공간으로, 향후 가평군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기 위해 환경적 관리는 그 어

느 곳보다 중요시되는 만큼 공단은 낚시동호회 여러분들과 힘을 모아 자라섬의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우호적인 관계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

 


